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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규모는여전히감소중이지만거래량안정세
밸류에이션정상화·펀드레이징증가등성장기대강화

아시아태평양 PE 투자기상도로본
2026년기회요인과전망

투자 활동 및 거래 기회

회수(Exit)

COOL

트레이드세일과 세컨더리 거래 등 회수
방안이 다각화되며 신뢰 회복 중. IPO 
시장도 회복 가능성에 대한 기대 점증

텍스트, 자전거바퀴 , 바퀴, 자전거-장비및소모품이  (가) 표시된사진 AI 생성콘텐츠는정확하지않을수있습니다     .

본 보고서는 KPMG Global이 발간한

“Asia Pacific Private Equity Barometer 2026”의
한글 요약본입니다.

가치 창출 기회

HOT

AI(인공지능) 중심의 새로운 성장과 혁신
동력으로 PE(Private Equity)는 운영
개선 및 수익률 제고 기회 탐색 가능

밸류에이션(Valuation)

밸류에이션 안정화로 시장이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전환. 미드마켓 중심
투자자 신뢰 회복과 딜 실행 의지 제고

COOL/WARM

COOL

투자 활동은 저조하나 신규 출자 증가
등 모멘텀 형성 중.
주요 지표는 관망 중인 투자자들의
시장 재진입 가능성을 시사

현재 기상도 2026년 전망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sites/xx/pdf/2026/02/kpmg-asia-pacific-private-equity-barometer-2026.pdf.coredownload.inlin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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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단계에들어선한국 PE 투자현황

안정적∙신뢰할수있는투자환경제공
투자자들의선별적접근이강화되는흐름

WARM

한국은 역사적으로 내수 중심의 시장에서 점차 개방적이고 글로벌하게

연결된 시장으로 전환하는 변곡점에 있습니다. 또한 유리한 환율과

외환 시장 여건, 안정적인 거시 경제, 국내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더 많은 글로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등의 카브아웃(Carve-Out) 딜 또는 비핵심

자산 매각, 기술 중심 성장 기회 측면에서 글로벌 펀드들의 활동이

활발할것으로전망됩니다.

한국의 PE 시장은 우수한 펀더멘털과 회수

환경의 개선 가능성으로 장기 투자자의

관심을 받는 성숙 시장으로 진입 중

AI·반도체·전기차 공급망 등 기술 생태계, 

대기업 등의 분할 매각·비핵심자산 매각 등

투자 기회 주목

한국의 PE 투자는 ’23년 강세를 보인 후 ’24년 소수 대형 딜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며, ’25년 대미 무역 관세 등 불확실한 거시 경제 여건에서도 투자

규모는 비교적 안정적이며 선별적인 투자 기조 (’24년상반기232건, 약 70억달러

→’24년하반기208건, 100억달러→’25년상반기146건, 86억달러) 

한국은 혁신 역량과 산업 경쟁력이 독보적으로 결합된 시장으로

① AI·반도체·전기차 공급망 등 성숙한 기술 생태계, ② 안정적인 법치주의와

탄탄한 소비시장, 그리고 글로벌 수준의 대기업을 동시에 갖추고 있음

’25년 초 대미 무역 관세는 한국의 수출 중심 산업 구조 일부에 혼란을 초래하며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의 보수적 투자 기조가 강화되었으나, 장기적으로 우수한

펀더멘털을 가진 저평가·부실화된 자산을 매입하는 전략적 기회를 제공

김진원부대표

PE전문서비스팀
삼정KPMG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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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위험-수익프로파일별투자기회를제공하는아태지역

중국의부진대비역내다른국가들부상
미드마켓및성장플랫폼등투자기회

출처: KPMG Asia Pacific, (2026), Asia Pacific Private Equity Barometer 2026

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 관심은 지정학적 요인과 규제 강화로 저조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일본, 호주, 한국 및 동남아 등 부각

미드마켓, AI와 디지털화, 탈탄소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 변화 등 다양한
위험-수익 프로파일에 따른 투자 기회 제공

HOT

’25년 상반기 거래 457건·투자 137억 달러로 회복세, 

중국 둔화 속 아태 지역에서 위상 제고

견조한 인구구조, 디지털·인프라·제조업 중심 개혁 및

스타트업·중형 기업 생태계 기반 안정성과 성장성을

갖추며 투자 확대 전망

인도

’25년 상반기 PE 투자는 177억 달러로 2019년 이후

최저치, 거래 건수는 702건으로 소폭 반등

지정학 및 규제 이슈로 투자자의 보수적 투자 기조가

이어지며, 현지 자국 내 딜 또는 특화 영역 투자에 집중될

가능성. 시장 규모 측면에서 장기 관점의 기회 상존

중국

COOL

미·중 무역 갈등에 ’25년 상반기 투자 36억 달러로 급감

‘중국+1’ 전략으로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이 제조·물류

분야 핵심 수혜지로 부상하며 구조적 기회 확대

싱가포르는 안정성과 금융 허브 기능을 기반으로 동남아

PE 거래의 약 절반을 차지, 기술 분야 중심 매력도 강화COOL

싱가포르·동남아

’24년 하반기 투자액은 블랙스톤의 에어트렁크(AirTrunk)

인수(160억 달러)로 급등했으나, ’25년 상반기 50억

달러로 감소. 거래 건수는 3개 반기 연속 감소

중견기업 경영권 승계 등 미드마켓에서 투자 흐름 지속

전망
COOL

호주

HOT

’24년 하반기 중국 거래 규모를 최초로 추월한 이후

’25년 상반기 투자 규모(140억 달러)는 안정적 조정, 투자

건수는 695건으로 지속 증가세

안정적 거시경제 여건 및 PE에 대한 기업과 경영진의

수용도 확대 등으로 투자자의 관심 지속 전망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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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VCJ, KPMG Asia Pacific, (2026), Asia Pacific Private Equity Barometer 2026

(건)

’25년 상반기 아태 지역 PE 거래 건수는 2,221건으로 ’24년
하반기(5년래 최저치) 대비 4% 증가하며 반등

’21년 말부터 이어진 장기 하락세에서 벗어나 선별적으로
투자자들이 시장에 재진입하고 있음을 시사

투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8% 하락한 643억 달러로 ’19년
이후 최저치. 팬데믹 시기 과열 이후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가치 중심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 가능

2025년 상반기, 아태 PE 투자규모는신저점으로감소

01

’25년상반기아태지역 PE 투자
바닥을다지는양상… 일부반등신호도관측

투자규모(좌) 투자건수(우)

아시아태평양지역 PE 투자규모및건수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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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VCJ, KPMG Asia Pacific, (2026), Asia Pacific Private Equity Barometer 2026

중국은 규제·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PE 활동이 위축세이나
시장 규모 측면에서 잠재적 가능성 내포(2025년상반기아태지역거래

건수의 32%, 거래규모의 27% 점유)

일본·호주·한국 등은 성숙된 경제∙예측가능한 규제 환경으로
안정적 투자처로 자리매김

인도·동남아시아는 인구구조·디지털 전환·생산기지로의 기능·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등으로 성장 지향형 자본 유치처로 기능

성장잠재력과안정성을갖춘아태지역의투자매력지속

02

중국의부진…그러나성장성과안정성을갖춘
아태선진국과신흥국에대한투자지속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별거래규모

(억 달러)

한국동남아시아 인도호주 일본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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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아태지역 PE 펀드레이징

03

글로벌·역내LP 모두신규펀드에적극출자
역내장기성장성에대한투자자신뢰회복의미

아시아태평양지역PE 자금모집(Fundraising) 추이

펀드레이징규모(좌) 펀드수(우)

출처: AVCJ, KPMG Asia Pacific, (2026), Asia Pacific Private Equity Barometer 2026

(건)(억 달러)

2020 2021 2022 20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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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아태 지역 펀드 조성 규모는 2,334억 달러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20년대 초반의 둔화된 자금유입 흐름이 반전됨

’25년 상반기 펀드 조성액도 954억 달러로, 상반기 기준 ’19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 기록

PE 운용사는 자본력 강화로 중소형 딜부터 대형 전략적 인수까지
시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거래를 추진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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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10~1415~1920~2930~4950~99100~

출처: AVCJ, KPMG Asia Pacific, (2026), Asia Pacific Private Equity Barometer 2026

중국 인도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호주
합계
(건)

기술·미디어·통신(TMT) 77 107 39 32 32 21 308

의료 65 24 16 12 6 6 129

인프라, 운송& 유틸리티 37 19 10 12 8 8 94

제조업& 섬유 32 9 15 7 1 1 65

전자 34 4 10 6 1 55

금융서비스 3 26 3 5 4 3 44

소비재& 유통 2 15 7 5 4 1 34

서비스업(비금융) 2 6 5 3 2 1 19

여가& 여행 1 2 7 3 1 14

생태/환경산업 1 8 9

광업& 금속 3 3 1 1 1 9

농업 4 3 1 1 9

건설 5 2 7

합계 261 220 125 86 61 43 796

기술·미디어·통신(TMT) 분야는 디지털 전환과 AI 도입 등으로 전
지역에서 주류 투자 섹터로 자리매김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는 인구구조 변화, 고령화, 바이오테크
혁신으로 인해 활발한 투자 흐름 유지

제조업 및 운송 분야 투자는 산업 및 공급망 재편의 중요성에
따라 투자 증가세

농업·건설·레저·광업 등은 전문 투자자들에게 틈새 기회를 제공

TMT 외 다양한산업에서투자성사

04

TMT 섹터에대한활발한투자
의료·제조업·운송등다양한업종에서딜성사

1,500만달러이상규모의PE 거래건수 (2024년하반기~2025년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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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에이션은 ’24년 일시적 급등 후 정상화되어 평균 거래
규모는 ’24년 하반기 7,200만 달러에서 ’25년 상반기 5,000만
달러로 감소

’24년 호주와 일본 등의 일부 소수 딜이 진행되었으며, ’25년은
전반적으로 중형 거래 중심의 신중한 투자 기조가 이어지며 보다
균형적이고 펀더멘털 중심의 시장 궤도로 진입

밸류에이션정상화가운데중형거래에관심

05

밸류에이션안정화가운데
전략적중형거래중심의신중한투자기조

아시아태평양지역PE 평균거래규모추이

출처: AVCJ, KPMG Asia Pacific, (2026), Asia Pacific Private Equity Barometer 2026
Note: 차트의세로축은로그스케일

(억 달러)

호주
0.1

1

10

동남아시아 중국 인도 일본 한국 아·태 지역

’25년상반기’24년하반기’24년상반기’23년하반기’23년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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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마켓(1,500만~5억 달러 규모)이 PE 투자의 핵심 축으로 부상, 
전체 PE 거래 규모 대비 미드마켓 딜 비중은 ’24년 하반기
32%에서 ’25년 상반기 45%로 급증

미드마켓 딜은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 변화에
유연성을 갖기 때문에 고성장 분야로의 진출·지역 확장·운영
개선에 가장 적합

일본·호주·중국 등에서 5억 달러 이상 대형 거래도 일부 성사. 
이는 아태 지역이 대형 딜을 안정적으로 소화하는 성숙된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시사

미드마켓중심의투자활동및선택적메가딜성사

06

미드마켓딜이 PE 투자의핵심축으로부상
선진시장에서일부메가딜성사

아시아태평양PE 거래규모별투자건수·규모 (2024년하반기~2025년상반기)

출처: AVCJ, KPMG Asia Pacific, (2026), Asia Pacific Private Equity Barometer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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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VCJ, KPMG Asia Pacific, (2026), Asia Pacific Private Equity Barometer 2026

31%

14%
9%

9%

8%

6%

5%

4%
3%

3% 3%

자동화 및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 운영 개선은 비즈니스의
확장성을 제고하는 PE 가치 창출 전략의 핵심 요소

기술·AI가 가치 창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며 TMT 섹터 투자는
전체 거래 규모의 31%, 거래 건수의 47%를 차지

아태 전역에서 AI∙디지털 친화적 규제 마련 및 운영·고객 경험
·리스크 관리에 AI를 통합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등 AI 도입 가속화

지속가능성과 탈탄소화가 실사 및 출구 전략에 중요 요소로
부상하면서 기업들은 장기적 성장과 회수 가치 차원에서 ESG 도모

가치창출의전략으로부상하는 AI 

07

기술·AI와 ESG가
가치창출전략의축으로역할

TMT

운송·유통

환경

의료

도소매

소비재·서비스

전자

중공업

서비스업(비금융)

금융서비스

유틸리티

경공업

아시아태평양지역의섹터별PE 투자비중 (2024년하반기~2025년상반기)

TMT TMT

투자규모기준 투자건수기준



©  2026 Copyright owned by one or more of the KPMG International entities. KPMG International entities provide no services to clients. 

All rights reserved.

2026 아시아태평양 PE 투자트렌드와기회 11

’25년 상반기 트레이드세일(전략적 투자자로의 매각)이 전체 회수 거래
건수의 57%(144건), 회수 금액의 59%(197억 달러) 차지

PE 세컨더리 엑시트는 ’25년 상반기 전체 회수 거래 건수의
25%와 회수 금액의 30%를 차지하며 안정적 대안으로 정착

컨티뉴에이션 펀드는 호주·인도·동남아시아 등에서 성장성을
기대하며 회수 시점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전략으로 활용

IPO를 통한 회수는 ’25년 상반기 회수 규모 대비 6%에
불과했으나, 일부 PE는 상장과 밸류에이션 극대화를 위해
IPO를 듀얼 트랙 전략으로 활용

회수(Exit) 속도 둔화가운데회수방안다각화모색

08

IPO 부진등으로PE 회수활동둔화…
트레이드세일및세컨더리등대안적방안모색

(억 달러)

아시아태평양지역의회수(Exit) 규모추이

출처: AVCJ, KPMG Asia Pacific, (2026), Asia Pacific Private Equity Barometer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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